
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들은 간호교육과정 중 대학 내에서 학습한

간호학 이론학과목과 교내실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실

제 간호상황인 임상현장에서 관찰과 적용하는 과정을 반

복하면서 간호술을 익히게 된다[1,2]. 또한 임상실습과정

에서 병원이나 지역사회의 건강관리시스템을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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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상태를 확인하여 아동간호학 실습 교육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PANAS를 이용하여 간호학과 3학년 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를 SPSS 19.0으로

분석한 결과, 정적정서는 남학생이, 부적정서는 여학생 유의하게 높았으며, 정적 · 부적정서 미치는 영향요인 규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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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적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의 정적, 부적정서에의 설명력은 각각 22.8%, 7.8%이었다. 간호

대학생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느끼는 부적정서의 원인을 규명하는 질적연구를 통해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중재 프로그램

의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실습 전후의 정서상태를 비교하는 실험연구 및 기타 간호학 학과목 실습과 관련된 간호대학생의

정서상태의 비교 연구 시행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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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a descriptive research conducted on 143 junior nursing students using PANAS to get basic data 

for intervention program checking emotional state before child nursing practicu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9.0, the positive affect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males than in females but the negative affects were 

rever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positive and negative affects showed the negative 

affects were influenced by sex, while the positive ones were by satisfaction in major, personality type, motive of 

admission, and types of hospital. The explanatory rate of these variables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s were 

22.8% and 7.8%, respectively. Emotional intervention program before child nursing practicum is necessary through 

implementing qualitative researches identifying the causes of negative affects before child nursing practicum of 

nursing students. Also, it is recommended the experimental studies comparing emotional states before and after child 

nursing practicum and other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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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은 물론 다학제 간 실무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

사소통과 대인관계기술을 배워나갈 뿐 아니라, 긍정적인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간호전문직관을 구

체화하고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갖추어나가게 된다[3,4].

이러한 간호대학생들이 일반대학생의 4배 정도의 높

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타 학과에

비해 과중한 학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해야 하고, 임상실

습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반면, 환자간

호에 대한 책임감과 예기치 않은 다양한 임상상황에 대

한 압박감은 자신감을 잃게 하고 정서를 위협하는 요인

이 될 수 있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 특히 아동간호학 실습의 경우

성인 대상의 실습과는 달리 많은 경우 보호자가 상주함

으로 인해 직접간호실습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

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신생아부터 아동

들을 직접 대해야 할 뿐 아니라 아동의 질환으로 예민해

진 보호자까지 간호의 대상으로 직면해야하는 부담감이

더해질 수 있다[6,7].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관련 정적정서는 활력을 더

해 줄 수 있고, 부적정서는우울과 같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간호대학생이 아동병원 실습과 관련하여 느낀

정적정서로는 희망, 행복, 사랑, 기민함, 흥미 등이었고,

분노, 두려움, 무력감, 고도의 역할긴장 및 우울 등의 부

적정서를 호소하기도 하여 이에 대한 중재를 필요로 한

다[6]. 임상실습에임하기 전 부정적인정서가 사회적, 행

동적 증상으로 나타나 현실을 회피하게 하고, 불안과 우

울 등의 부적정서를 유발하여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 정

도의 차이는 있으나 35.8%의 학생들이 우울을 경험하였

고, 간호대학생의 우울은 자살생각의 유의한 예측요인이

었다. 실제로간호대학생의 14%가 자살을 고려하고 있어

1차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이므로, 간호대학생

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낯설고 생소한 임상실습을 정

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돕는것은 중요하

다[1,8].

국내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과정 중 정서상태에 대

한 다수의 연구들이 있지만, 임상실습 전 정서상태에 대

한 연구는 드물고, 특히 모든 간호대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상태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간호학 실습 교육과정에서 간호대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임하기 전의 정서상태를 조사하여

임상실습교육의 기초자료를 얻는 것이 선재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대상자의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관련요인을 확인한다.

․대상자의 정적정서와 부적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상

태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C도 내의 일개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학생

들 중, 아동간호학과목을 이수하고 외부임상실습 첫번째

학기로 아동간호학 실습 수강예정인 자로서,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목적을 이해하여 자발적으로 연

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적정 대상자수는 G*power 3.1.9.2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 독립변수

11개로 하였을 때 적정표본수 123명이 산출되었고, 탈락

률을 고려하여실제 연구대상자는 편의모집된 145명으로

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총 143명이

본 연구의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적정 대상자 수를 충

족하였다.

2.3 연구도구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목록(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Watson 등(1988)이 개발한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9]를 이유정(1994)이 번안하

고, 남정희(2016)가 사용한 설문도구로, 측정하기 쉬우면

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로서 ‘흥미진진한’, ‘깨어

있는’, ‘신나는’, ‘원기왕성한’, ‘강한’, ‘단호한’, ‘주의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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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적인’, ‘활기찬’ 과 ‘자랑스러운’의 10항목의 정적정

서와, ‘과민한’, ‘괴로운’, ‘부끄러운’, ‘마음이 상한’, ‘신경

질적인’, ‘죄책감 드는’, ‘겁에 질린’, ‘적대적인’, ‘조바심나

는’ 및 ‘두려운’의 10개 항목의 부적정서, 총 20개 항목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Watson 등(1988)이 보고

한 Chronbach's α는 정적정서 .86, 부적정서 .87이었고,

남정희(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정적․부적정

서 각각 .86, .89이었으며[10],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α는 정적․부적정서 각각 .82, .80이었고, 정

적정서와 부적정서 20개 항목의 Chronbach's α는 .82이

었다.

․PANAS 이외의 정서

일반적 특성을 기입할 설문지에 여백을 주어, 대상자

가 아동간호 실습 전 일주일간의 자신의 정서상태 중

PANAS 외의 기타 정서를 자유로 기입하게 하였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2018년 3월 5일부터 5월 21일까지 이루어

진 일반적 특성 11문항과 PANAS 및 자유서술 공란을

포함하는 설문지 145부로 응답이 불충분한설문지 2부를

제외한 143부를 연구에 포함시켰다.

자료수집 전 연구자는 대상자가 익명으로 기입하는

설문지의 자료관련 내용이 어떤 대상자의것인지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할 필요도 없으며, 기입한 자료관련 비밀을

보장할 뿐 아니라, 연구자 이외의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

도록 신중히 보관할 것이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

지 않을 것임을알린 후,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으

로 동의한 자에 한하여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연구 참여 철회의사

가 있을 경우언제든지 연구참여를중단할수 있음을 알

리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선행연구 문헌

고찰결과를 기반으로, 대상자가 매 실습 단위에서 실습

시작 전에, 아동간호학 실습 전 1주일 간의 정서상태를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설명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으로 다음을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

상태의 평균은 기술통계로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사후검정은 Tukey나 Dunnet

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정적정서와 부적정서에 미치는 영향요인

은 다중회귀분석으로 구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보면, 연구대상자 중 20~24세가

93.7%(134명), 여학생이 79.0%(113명), 종교 없음이

67.8%(97명), 내향적과 외향적의 중간성격이 70.6%(101

명),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함이 79.0%(113명), 평균이

하의 전공만족이 54.5%(78명), 취업을 고려해 입학한 경

우가 49.7%(71명), 가족 중 간호사 없음이 72.0%(103명),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한 경우가

31.5%(45명), 첫 번째 임상실습인 경우가 41.3%(59명)이

었고 실습지별로는 중환자실 실습을 앞둔 대상자가

40.6%(58명)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3)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ge
(year)

20-24 134(93.7)

25 over 9(6.3)

Sex
male 30(21.0)

female 113(79.0)

Religion
yes 46(32.2)

none 97(67.8)

Personality type

extrovert 35(24.5)

middle 101(70.6)

introverted 7(4.9)

Health status

unhelathy 4(2.8)

average 26(18.2)

healthy 113(79.0)

Satisfaction in
major

below average 78(54.5)

average 57(39.9)

above average 8(5.6)

Motive of
admission

to fit apptitude 53(37.1)

to match grade 13(9.1)

consider Job opportunity 71(49.7)

to serve others 6(4.2)

Nurse(s) among
family members

yes 40(28.0)

none 103(72.0)

Making nurses’
image

SNS or literature 29(20.3)

visiting hospital or admission 33(23.1)

nurse(s) in family 36(25.2)

clinical practice 4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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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실습 전 정서상태 점수

Table 2에서 보면, 정적․부적정서 각각 10항목의 평

균은 30.89±5.49와 24.64±6.31로 정적정서의 평균이 부적

정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적정서 중 평균점수

가 가장 높은 항목은 ‘주의깊은’이었고, ‘열정적인’과 ‘흥

미진진’이 다음으로 높은 항목이었다. 부적정서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두려운’이었고, ‘조바심나는’,

‘과민한’이 다음으로 높은 항목이었다.

Table 2. Mean scores of the subjects on each 

variables              
N=(143)

Variables and items
Items’ Variables’

M(SD)*

Positive
affect

interested 3.43(0.98)

30.89

(5.49)

alert 3.20(0.73)

excited 2.93(1.01)

inspired 2.80(0.83)

strong 2.81(0.86)

determined 2.32(0.90)

attentive 3.45(0.91)

enthusiastic 3.43(0.86)

active 3.27(0.86)

proud 3.22(0.89)

Negative
affect

irritable 2.89(0.99)

24.64

(6.31)

distressed 2.75(1.07)

ashamed 2.29(1.01)

upset 1.83(0.77)

nervous 2.13(0.90)

guilty 1.64(0.75)

scared 2.79(1.24)

hostile 1.97(0.86)

jittery 2.97(1.22)

afraid 3.38(1.19)
* M(SD) : Mean(Standard Deviation)

3.3 PANAS 외 자유서술된 대상자의 기타정서

Table 3에서 보면,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서술한

PANAS에언급되어 있지 않은 정서중 정적정서로는 ‘기

대감’과 ‘행복감’이 있었고, 부적정서는 ‘과도히 긴장됨’,

‘무력감’, ‘걱정됨’, ‘불편감’, ‘부담감’ 및 ‘체념함’ 등이 있

었다.

Table 3. Other affects than PANAS        
N=(37)

Classific

ation
Other affects Contents

Positive

affect

Inflated expectations Expectations for dealing with

cute babies

Happy Happy to treat babies

Negative

affect

Too strained Nurses seem to be scared

Helplessness Can not do anything

Worried Worry about not being able to

understand what nurses say

Worry about my practice is too

difficult.

It's boring to practice on children

who can not speak.

Worry about infecting the baby

NICU

Discomfort Unfamiliar clinical environment

Heavey burden Burden of practice and case

study

Resignation Just go for two weeks.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

상태 관련요인

Table 4에서 보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아동

간호학 실습 전 정서상태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집

단 간 평균을 비교하였다.

남학생의 아동간호실습 전 정적정서가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t=2.04, p=.043), 여학생의 부적정서가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3.23, p=.002). 종교에

따른 정적․부적 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성격유

형에 따른 정적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외향적

인 대상자의 정적정서가 중간 성격의 대상자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F=7.69, p=.001).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정서

상태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전공만족도에 따른 정

적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검정에서는 전공

만족도가 보통인 집단의 정적정서가 불만족집단보다 유

의하게 높았으나(F=5.24, p=.006), 전공만족도에 따른 부

적정서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학 선택동기에

따른 정적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분석에서

적성에 따라 선택한 집단의 정적정서가 취업을 고려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3.76, p=.012). 간호사에 대

한 이미지형성에 따른 아동간호학 실습 전 부적정서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가족중 간호사의 모습

에 따른 이미지형성집단의 부적정서가 임상실습으로 형

성된 이미지형성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2.86.

p=.039). 그러나, 임상실습 회차나 실습예정 병원유형은

Practice turns

1st 59(41.3)

2nd 36(25.2)

3rd 48(33.6)

Practice Hospital

intensive care unit 58(40.6)

pediatric wards in university
hospital

11(7.7)

children's Hospital 43(30.1)

general Hospital 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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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상태에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lated factors of emotional state before 

child nursing practicu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3)

Characte

ristics
Division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M(SD)*
t or F(p)

Tukey or

Dunnett

M(SD)*
t or F(p)

Tukey or

Dunnett

Sex
male 32.67(5.10) 2.04

(.043)

21.43(6.29) -3.23

(.002)female 30.39(5.51) 25.49(6.06)

Re lig i

on

yes 31.59(4.67) 1.08

(.280)

24.50(6.55) -0.18

(.860)none 30.53(5.83) 24.70(6.23)

Persona li

ty type

extroverta 33.89(4.71) 7.69

(.001)

a>b

23.29(6.07)
1.12(.33

0)
middleb 29.91(5.49) 25.13(6.39)

introvertedc 29.57(3.78) 24.29(6.18)

Healthy

status
below average 31.75(8.02)

0.18

(.840)

24.75(7.50)
0.14

(.870)
average 30.35(4.27) 25.23(5.35)

healthy 30.96(5.68) 24.50(6.52)

Satisfac

tion in

major

dissatisfaction
a 29.55(5.48) 5.24

(.006)

b>a

25.36(5.97)
2.50

(.086)averageb 32.42(5.15) 24.25(6.57)

satisfactionc 32.63(5.07) 20.38(6.57)

Motive

of

admissi

on

to fit

apptitudea
32.60(5.46)

3.76

(.012)

a>c

34.55(6.46)

0.17

(.920)

to match

gradeb
28.85(4.28) 25.77(5.86)

consider Job

opportunityc
29.77(5.31) 24.55(6.31)

to serve

othersd
32.83(6.49) 24.00(7.27)

Nurse

(s)

among

family

memb

er

yes 31.38(5.37)

0.69

(.490)

25.53(6.79)

0.70

(.480)none 30.67(5.54) 24.79(6.11)

Making

nurses’

image

sns or literaturea 31.52(6.16)

4.32

(.730)

23.38(6.52)

2.86

(.039)

c>d

visiting

hospital or

admissionb
30.55(6.36) 25.36(5.52)

nurse(s) in

familyc
31.36(4.99) 26.81(6.59)

clinical

practiced
30.29(4.79) 23.18(6.11)

Practice

turns

1st 31.32(5.41)
0.35

(.701)

24.83(6.79)
0.22

(.802)
2nd 30.67(4.54) 24.97(6.22)

3rd 30.46(6.25) 24.15(5.85)

Types of

hosp ita l

intensive care unit 30.29(6.04)

0.77

(.512)

24.53(5.99)

0.05

(.984)

pediatric

wards in

University

hospital

31.00(5.98) 24.36(5.52)

Children's

Hospital
30.70(5.13) 24.56(7.02)

General

Hospital
32.13(4.70) 25.03(6.40)

* M(SD) : Mean(Standard Deviation

3.5 대상자의 정서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과 Table 6에서 보면, 대상자의 아동간호학 실

습 전 정적․부적정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

하여 성별, 전공만족도, 성격유형, 간호학 선택동기, 실습

예정 병원유형을 가변수처리 후 시행한 다중회귀분석에

서 전공만족도, 성격유형, 간호학 선택동기, 실습예정 병

원유형이 정적정서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성

별이 부적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적정서를 예측할 수 있는 회귀모형식 Y=30.925-2.777*

전공만족+4.241*성격유형+2.001*입학동기+2.635*실습예

정병원유형 로, 부적정서를 예측할 수 있는 회귀모형식

Y’=20.720+3.486*성별로 각각도식화 할수 있고, 정적․

부적정서에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각각 22.8%와

7.8%이었다(p<.001; p<.008).

Table 5. Regression cofficients of predictors  on 

positive affect                
N=(143)

Variables B SE β t p Adj R2 F

(Constant) 30.925 1.131 27.350 .000

.228 7.989

Sex -1.428 1.013 -.106 -1.410 .161

Satisfaction in
major

-2.777 .849 -.253 -3.269 .001

Personality
type

4.241 .950 .333 4.462 .000

Motive of
admission

2.001 .878 .177 2.279 .024

Types of
hospital

2.635 1.007 .199 2.616 .010

p< .001

Table 6. Regression cofficients of predictors  on 

negative affect                
N=(143)

Variables B SE β t p Adj R2 F

(Constant) 20.720 1.421 　 14.582 .000

.078 3.106

Sex 3.486 1.273 .226 2.738 .007

Satisfaction
in major

1.355 1.067 .107 1.270 .206

Personality
type

-1.643 1.194 -.112 -1.376 .171

Motive of
admission

.651 1.103 .050 .590 .556

Types of
hospital

.050 1.266 .003 .040 .968

p=.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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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여 아동간호학 실습교육의 기초자

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간호대학생들의 아동간

호학 임상실습 전정서상태를 조사한 연구가 없어, 본 연

구의 결과를 정서상태와 유사한 개념들인 ‘스트레스’, ‘불

안’ 등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 정서에 영향을 미

치는 개념관련 연구들과의 비교가 불가피하다.

간호대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학업과

임상실습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3.53점으로일반대학생의 2.92점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8,11,12].

본 연구에서외부 임상실습첫 학기인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의 아동간호학 임상실습 일주일 전에 측정한 정

서 중 정적정서와 부적정서 10개 항목의 합은 각각

30.83±5.49, 24.64±6.31로 정적정서가 부적정서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

대학 2학년학생대상의 정서중재 실험연구시행전 정적

정서와 부적정서의 합인 29.95±6.43, 24.00±8.28과 유사한

결과였다[10].

본 연구 대상자의 정적정서 중 ‘주의깊은’, ‘흥미있는’,

‘열정적인’ 항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신생아중환자실이나 아동중환자실 및 아동병동에서

다양한 대상자들 대상의 실습 전 실습에 대한 기대나 흥

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0개 항목의

부적정서의 합인 24.64±6.31점 중 가장 높은 정서인 ‘두

려운’의 평균은 3.38±1.19점으로 나타나 아동간호학 실습

시작 전 두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을 위해 실습전 두려움의대상 등요인을확인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정서측정도구인 PANAS는 Watson(1988)

등이 정서 관련 형용사에 대한 요인분석 후 정적정서와

부적정서 각각 10문항으로 구성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

은 도구이다[9]. 이 도구를 한글로 번역한것으로본 연구

에서는 이 도구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정서 중 대상자들

이 자유로 기입한 정적․부적정서 목록을 연구자가 임

의로 PANAS 중 유사개념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의미와 어근이 유사한 정서 개념을 통

합하였고 이에 대해 간호학교수 1인의 내용검증을 받아

정리하였다. 대상자들이 기입한 정적정서는 ‘기대감’과

‘행복감’이있었는데 ‘귀여운 아기들을대할 것에 대한 기

대감’, ‘아기들을 대할 것에 대한 행복감’을 정적정서로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유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아동병원에서 실습을 수행한 42명의 간호대

학생 대상의 질적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이 희망, 행복,

흥미 등의 정적정서를 느꼈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있다[6]. 아동에 대한 선호도가높은 일부 학생들의

경우 아동간호학 실습 전과 실습과정을 통하여 행복감이

나 기대감 등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정적

정서를 가진 간호대학생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후 정서상

태에 대한 연구로 간호대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를

위한 근거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아동간호학 실습 시작 전부터 PANAS

외에 경험한 부적정서는 ‘과도히 긴장됨’, ‘무력감’, ‘걱정

됨’, ‘불편감’, ‘부담감’ 및 ‘체념함’ 등이 있는데, 이는 본

연구와 연구시점은 다르지만 아동병원에서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분노’, ‘무력감’, ‘고도의 역할긴장’ 등의 부

적정서를 호소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고, 또한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들은 과제물로 인해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한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5,6,13]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아동간호학 실습에 임하

기도 전부터 갖게 되는 정서로 정적정서는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과도한 긴장 및 심지어는 체념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상태는 간호대학생들이 아동간호학 임

상실습 성취도를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우울 등의 부정정

서로 이어져 자살생각이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8].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

서상태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아동간호실습 전 정적정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부적정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도구와는

다른 도구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느끼는 스트레

스 정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여학생의 불안이나 스트레스

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

사하다고 볼 수 있고[12,14-18],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성

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였으나[19], 임상실습 환경이 남녀학생 모두에게 긴

장의 요인이었다는 연구결과와[14] 대부분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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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부정적 정서가 높은것으로 나타

나, 대다수가 여학생인 간호학과에서 학생들의 실습 전

정서관련 중재 프로그램 시행의 필요를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종교 유무는 정서상태에

유의한 차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

로 종교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는 정서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결과에서 종교에 따

른 정서상태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주관적 건강

상태도 정서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실습전 정서상태를연구한결과가없어직접 비

교할 수 없으나, 건강상태가 좋은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

다 정서조절 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도

다른결과였다[20]. 일반적으로 신체적건강과 정신적, 정

서적 상태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격유형에

따른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에서 외향적인 대상자의

정적정서가 중간 성격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F=7.69, p=.001), 이와 유사한 연구가 없어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첫 번째 임상실습에 임한 간호대학생

들의 신체, 심리, 사회적 상태에 미치는 낙관적인 자세가

신체, 심리, 사회적 증상들의 발현을 감소시켰고, 회피적

인 자세가 이러한 상태를 악화시켰다는연구결과와 부분

적으로 유사한 결과였다[3]. 따라서 아동간호학 실습 전

성격유형에 따른 간호대학생들의 정적정서를 높이기 위

한 중재가 필요하다.

전공만족도에 따른 간호대학생들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은 대상자의 부적정서

20.38±6.57가 불만족한 대상자의 25.36±5.97보다 낮았으

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고, 전공만족도가 보통정도인

대상자의 정적정서가 불만족한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간호대학

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았다는 결과와 학과만족도

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관련 스트레스가높았다는 연구결

과, 간호학 학업과 임상실습에 불만족한 경우 스트레스

가 높았다는 연구, 전공에 불만족한 군보다 만족하는 군

과 보통인 군의 정서조절능력이 유의하게높았다는 결과

와 유사한 결과였다[4,17,18,20]. 따라서 효과적인 임상실

습을 위해 전공만족도가 낮은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

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간호학 교육과

정에서 비중이 높은 임상실습 관련정서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간호학 선택동기에 따른

아동간호학 실습전 정적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적성에 맞추어 입학한 대상자의 경우 취업을 고려한 경

우보다 정적정서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성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로 간호학을 선택한 경

우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고

적성을 고려하여 입학한 간호대학생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았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8,20]. 그러므로 간호학과 입학 전 적성을 고려할 필요

성과, 그 이외의 동기로 간호학과에 입학한 간호대학생

들이 아동간호학 임상 실습 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

에서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가족 내 간호사 유무에

따른 정적, 부적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간호사

에 대한 이미지형성 요인에 따른 집단별 아동간호학 실

습 전 부적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검정에

서 가족 중 간호사가 있어 간호사이미지를 형성한 집단

의 부적정서가 임상현장에서 본 간호사를 통해 간호사이

미지를 형성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사 이미

지 형성에 연관된 요인 중 가족구성원 중 간호사나 서적

등을 통해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를 형성하지만 기타 대

중매체나 임상실습 중 간호사들의 모습을 통한 이미지

형성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

라고 볼 수 있다[21]. 간호 전문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간

호대학생에게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립시키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5,21].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

의 28%가 가족 중 간호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소수

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지만, 본 연구결과 가족 중 간호사를 통해 간호

사이미지를 형성한 간호대학생의 부적정서가 다른 집단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이 간

호사를 가장 가까이서 직접보고, 함께생활하며 받은 이

미지에 따른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이므로 일상생활

중에서나 가족 중 간호사를 통해 전달된 간호사에 대한

어떤 요인이 간호대학생의 부적정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고 간호사들의 삶의 질 향상

을 통해 간호에 대한 이미지 향상으로 간호대학생이 직

업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임상실습 회차에 따른 간호대학생들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적, 부적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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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임상실습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집단이 12개

월 미만인 집단보다 임상실습관련 스트레스가 더 높아

임상실습 기간이 길수록 간호대학생들의 실습관련 부담

이 가중되었다는 보고와는 다른 결과로 볼 수 있다[16].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설문응답 직후의 아동간호학

실습이 첫 실습인 경우와, 이미 2주간과 4주간 타학과목

임상실습을 경험하고 아동간호학 실습에 임하게되는 학

생들로 구성되었는데, 실습기간이 길수록 실습관련 부담

이 가중되었다는 연구의 대상자들과 비교 시 일부 집단

은 외부임상실습 경험이 없고 일부 집단의 경우는 실습

기간이 짧아 차이가 있지만, 본연구에서의 집단 간 실습

전 정적, 부적정서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는 다

른 결과로 간호대학생들의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위

해 실습기간을 연장한 추후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을

포함한 중환자실과, 대학병원 소아병동, 아동전문병원소

아병동, 일반병원 소아병동으로 구분하여 아동간호학 실

습지로 배정받아 임상실습 수행예정이었고, 실습 전 일

주일 간의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를 보고하였는데이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결과가 없어

대상자들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서를 비교할 수 없지

만, 임상실습지의 교육환경은 간호대학생의 불안과 실습

관련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보고는 간호대

학생의 실습예정병원별 취약점을 고려한 집단별 사전교

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4,18]. 증가하는 간호학과 입학

정원으로 간호대학생의 실습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

대학병원이 없는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실습관련 불편감,

스트레스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학과 임상지도자 간

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정적․부

적정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성별, 전

공만족도, 성격유형, 간호학 선택동기, 실습예정 병원유

형을 가변수처리 후 시행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전공만족

도, 성격유형, 간호학 선택동기, 실습예정 병원유형이 정

적정서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성별이 부적정

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적․

부적정서에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각각 22.8%와

7.8%이었다(p<.001; p<.008). 간호대학생이 아동간호학

실습 전 경험하는 정서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간호학에 만

족도가 높은 대상자들이 임상실습 중스트레스가 낮았다

는 연구나, 간호대학생의 행동유형에 따른 정서연구에서

사교형의우울과불안 및스트레스가 낮았다는 연구결과,

적성에 따르지 않고 기타의 이유로 전공선택의 경우 임

상실습 시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연구결과등은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

다[17,18,22].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아동간호학

실습 전 경험하는 부적정서상태에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과정 내에서 여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부적정서를 경감시켜 임상상황에 대한 적

응력을 높여 임상실습 수행도를 높이고 졸업 후 간호사

로 근무하게 될 임상실무에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전공간호학

실습 과목 중 아동간호학 실습의 경우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아동대상자와, 아동의 입원으로 예민해진 보호자를

대해야 하는 부담감이 더해질 수 있는 임상상황에 임하

기 전인, 간호대학생들의 실습 전 정서상태를 조사한 연

구로서 의의가 있다. 아동간호학 실습에 임하기 전 간호

대학생들의 정서를 PANAS(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로 조사한 본 연구에서 ‘주의

깊은’, ‘열정적인’ 및 ‘흥미진진’ 등의 정적정서 이외에 ‘두

려운’, ‘조바심나는’ 및 ‘과민한’ 등의 부적정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PANAS 이외의 정적정서로는 ‘기대감’

과 ‘행복감’ 및 ‘걱정됨’, ‘불편감’, ‘부담감’, ‘체념함’, ‘과도

히 긴장됨’ 및 ‘무력감’의 부적정서를 호소하였다. 간호대

학생의 아동간호학 실습 전 부적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이었고, 정적정서에의 영향요인은 전공만족

도, 성격유형, 간호학 선택동기 및 실습예정병원으로 나

타나 각 집단별 정서중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들의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은 자신의 미래

인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간호사로서의 역량

을 갖추어 나가며 간호에 대한자긍심을 갖게할 뿐아니

라 직․간접적으로 양육의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과정이

다.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본 연구

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지만 반복연구 후, 아동간호학

실습 전 긍정적인 정서상태로 실습에 임함으로써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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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간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중재프로

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아동간호학

실습전 느끼는부적정서의 원인을 규명하는 질적연구와,

실습 전후의 정서상태를 비교하는 실험연구 및 기타 간

호학 학과목 실습과 관련된 간호대학생의정서상태의 비

교 연구 시행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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